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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

$ 1,200,000 $ 1,006,321

 ,800  $ 167,879

 $ 1,032,121  :   27 

        [말씀과 함께]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

              (1조: 10:30분  2, 3, 4조: 10:50분 시작)

             다음 주 성경공부: 제 13과 언약의 전수

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



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
          ·  *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세계를 향한 교회

                *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

감사하는 말을 하라

에베소서 5장 1-4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이영길 목사
 

 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 프로그램 ‘놀러와’를 보았습니다. 어느 젊

은 목사님이 자기는 ‘세시봉’시대는 아닌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교

도 저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

서 저에게 소개해 주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. 1960년도말에서 70

년도 초까지 있었던 ‘세시봉’이라는 음악 감상실 출신의 연애인들이 나

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였습니다. 잘 아시는 조영남, 윤형주, 

송창식, 김세환가수가 등장하였습니다. 

  그 중 송창식 씨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 가수로 올라서기 전, 어

느 건축회사가 건축하는 건물의 경비를 맡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

날 물건이 없어졌습니다. 누군가가 훔친 것입니다. 그런데 송창식 씨가 

의심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해고를 당했습니다. 송창식 씨가 고백하기를 

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만히 해고를 당

했느냐고 물었습니다.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…. 송창식 씨가 하

는 말씀이 자신은 전에 많이 훔쳐봤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는 것

입니다.

 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

송창식 씨처럼 다른 면으로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많은 죄를 범한 자

들입니다.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진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

당합니다.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. 송창식 씨

는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기에 그가 후에 가수로 

대성하지 않았겠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.

  사실 이 세상에는 진정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

다. 주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주님도 억울해 하지시 않으셨습니다. 목

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 “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

드리셨느니라.”

 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향기로운 제

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방법길이 있습니다. 언제나 감사하는 

말을 하는 것입니다.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

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. 송창식 씨

처럼 노래는 못해도 송창식 씨의 이면은 우리가 닮아야겠습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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